구 모지 미쓰이 클럽

구 모지 미쓰이 클럽은 1921년 일본의 상사인 미쓰이 물산의 직원과 빈객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숙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모지시 중심부의 동쪽에 위치한 다니마치의 산간 지구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1949년에 일본국유철도에 인수되었고, 1990년에 모지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 모지코역 근처의 현재 위치로 이축되었습니다. 구 모지 미쓰이 클럽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 모지 미쓰이 클럽의 호화로운 디자인은 20세기 초 상사의 번영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물은 하프팀버 양식이라 불리는 유럽 전통의 목조 건축 공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인테리어는 장려한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모지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번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 모두 유럽식
　건물 정면의 디자인은 1920년대 초에 유행한 유럽 건축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조 골조 사이를 회반죽과 벽돌, 돌 등을 사용해 메워 벽을 만들었고, 독일 건축처럼 목조 골조가 그대로 외관 디자인의 악센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유럽풍 디자인인 것은 아닌데, 북쪽에 있는 기와지붕과 회반죽 벽으로 되어 있는 단층의 작은 별관은 분명하게 일본풍입니다. 이 별관은 클럽 직원들이 이용했습니다.

　클럽의 인테리어는 유럽식 외관과 잘 어울립니다. 현관에는 돛에 바람이 가득 찬 배를 표현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있어 클럽의 원점이 해운에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문을 열면 화려하게 장식된 맨틀피스(벽난로의 윗면에 설치한 장식용 선반)와 샹들리에가 있는 우아한 거실로 이어집니다. 오른쪽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갖춘 응접실이 있으며, 이벤트와 리사이틀에 사용됩니다. 두 방 모두 천장의 부조, 대리석 벽난로, 장식적인 맨틀피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 데코 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층에는 레스토랑도 있어 복어회와 야키 카레 등의 향토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부부의 방문
　처음 27년 동안 모지 미쓰이 클럽은 영빈관이기도 했으며, 2층에는 서양식 객실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아내 엘사는 1922년 일본을 여행했을 때 2층 스위트룸에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이자 가장 길게 방문한 곳인 모지에 도착했을 무렵 알베르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여행 일기에는 독일어로 ‘나는 죽었다. 나의 시체는 모지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미사에 끌려가 아이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층의 아인슈타인 메모리얼 룸은 아인슈타인 부부가 머물렀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편지와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미사에서 연주한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모지 출신 작가 하야시 후미코를 그리며
　2층에는 모지 출신 작가인 하야시 후미코(1903~1951)의 기념실이 있습니다. 미혼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란 후미코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와 시를 썼습니다. 기념실에서는 그녀가 상경하기 전 수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 초기 소설, 10대 시절에 쓴 그림엽서, 1932년의 파리 여행 일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작품이 영화화되었을 때의 포스터와 말년에 그녀가 사용한 책상의 복제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